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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개월 연속
출생아 감소

월간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겨우 넘기며 사

상 최저를 기록했다. 반면 사망자가 크게 늘면

서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를 나타냈

다. 출생아 수 감소가 60개월 지속되는 등 저

출산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.

지난 27일‘뉴스1’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

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

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전년동월보다 

15.3%(-3,642명) 감소했다고 전했다.

이는 1981년 출생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

저 규모다. 그동안 출생아 수는 2019년 12월 2

만1,228명까지 줄었으나 2만1,000명대 밑으

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12월 781명 감소 

이후 60개월 연속 지속됐다. 출생아 수 감소 흐

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출생아 수가 2만 

명에 턱걸이하면서 2만 명대 붕괴도 초읽기에 

들어갈 전망이다.

저출산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망자가 꾸

준히 증가하면서 인구절벽도 심화됐다. 11

월 사망자는 2만5,66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

1.0%(257명) 증가했다.

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 규

모는 5,58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

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

감소세가 지속됐다. 11월 혼인 건수는 1만

8,177건으로 전년동월보다 11.3%(-2,311건) 

감소했다.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

다. 혼인 건수가 줄면서 출산이 감소하는 악순

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.

지난해 GDP 세계 10위, 1인당 소득은 G7

지난해 한국 경제가 -1%로 뒷걸음질쳤지만 국내총생

산(GDP) 규모는 세계 10위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. 

1인당 소득 수준은 주요 7개국(G7) 반열에 오른 것으로 

분석됐다.

지난 26일‘한국경제’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이날 집

계한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는 1,830조5,802억 원이

었다. 이를 지난해 평균 원·달러 환율(1,180.10원)을 적

용해 환산한 달러 기준 GDP는 1조5,512억 달러에 달

한다.

한국의 GDP 규모는 2019년 12위에서 지난해에는 10

위로 올라갔다. 2019년 기준 한국보다 GDP 규모가 컸

던 브라질과 러시아의 지난해 역성장폭이 한국보다 훨

씬 컸기 때문이다. 국제통화기금(IMF)은 지난해 한국의 

성장률을 -1.9%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-1.0% 성장

으로 IMF의 전망을 뛰어넘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

있다.

한국의 GDP가 10위권에 들어간 것은 2018년 이후 2

년 만이다. 한국은 2004~2005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

이후 2006~2017년까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가 2018

년 반짝 10위권 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.

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

(GNI)은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웃돌 것으로 예

상되고 있다.  

한국의 GNI는 지난 2017년(3만1,734달러) 처음으로 3

만 달러 문턱을 넘었다. 이후 2018년 3만3,563달러로 

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바로 하향 전환했다. 올해

도 지난해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2년 연속 감

소세를 면치 못했다.

다만 감소세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 1인당 세계 순위는 

7위 안에 들면서 G7국가 대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.

작년 10명 중 4명 집 문제로 이동

지난해 인구이동자 수가 5년만 

가장 많았다. 10명 중 4명은 '집 

문제'를 이동 사유로 들었다. 수

도권으로 8만8천명의 인구가 순

유입됐다.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

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.

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

‘2020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

결과’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

동자 수는 773만5천명으로 1년 

전보다 8.9%, 63만1천명 증가해 

인구 이동자 수로는 2015년 775만5천명 이후 가장 많

았다. 

통계청은 지난해 인구이동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집 

문제를 들었다. 통계청은“주택 매매가 전년대비 59%, 

전월세 거래가 12% 증가하는 

등 주택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

컸다.”라고 밝혔다.

773만5천명 중 300만5천명이 

내집 마련과 전월세 만기 및 평

형 확대·축소 등이집 문제 때문

에 이사했다.  이어서 가족 문제

로 이사했다는 응답은 23.2%, 

직업은 21.2% 순이었다.

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

인구는 8만8천명으로 2006년 11만1천700명 이후 14년 

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.

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로 16만8천명

이 순유입되었다. 반면 서울은 순유출(-6만5천명)이 가

장 많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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